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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드그라스는 영년생 목초이고 내습성은 약하지만 내건성, 내한성, 내음성 등이 좋고 다수성이므로 전국에서 초지를 조성할 때 주초종으로 이용되고있다. 

1. ‘합성 2호‘의 육성경위

	 
	 
	가. 오차드그라스 우수개체 선발
  1975년에 국내 재래종인 오리새 종을 포함한 외국도입 오차드그라스 품종간의 교배를 통하여 잡종종자를 얻었으며, 1976년에 잡종종자들을 파종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였다. 

나. 우량 계통 조성
  1977년에 선발한 월동개체를 증식한 후 생육특성 등을 조사하고 우량개체를 계통화하여 보존하고 있다.

다. 종자합성
  1978년 계통화된 우량계통들 중 출수기가 유사하고 생육특성이 우수한 9개 계통을 Polycross 삼각배치법으로 정식하고 화분의 유입을 차단하여 집단교배로 종자를 합성하였으며 계통명은 합성 2호로 하였다. 

라. 지역적응성 검정
  ‘합성2호‘를 1979~1982년까지 수원에서 생산력 검정을 그리고 1982~1984까지 대관령, 광주, 제주 및 대구 등지에서 지역적응성을 검정하였으며, 1985년 사료작물 신품종 협의회에서 계통명 합성 2호를 오차드그라스 품종 ‘합성2호‘로 명명하였다.

	 
	 
	 
	 
	 
	 

	 
	2. ‘합성 2호’의 주요 특성

	 
	 
	가. 주요 형태적 특성
  월동전 초형은 중간형태이며, 엽폭은 중간, 엽의 색은 녹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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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오차드그라스 수확전의 포장전경(2001. 수원)

	 
	 
	 
	 
	 
	 

	 
	 
	  2001년 수원에서의 출수기는 5월 8일경으로 조·중생종에 속하며, 출수기때 초고는 98㎝정도로 Ambassador보다 긴 편이었다. 내도복성은 매우 강한 편이고, 그리고 월동력, 분얼력 및 풍엽성이 Ambassador 보다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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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확직전의 합성2호(수원)

	 
	 
	 
	 
	 
	 

	 
	 
	나. 수량성
  오차드그라스의 ‘합성 2호’의 생초수량은 표 1과 같이 수원, 남원, 대관령 및 제주도 지역에서의 평균수량이 ‘합성 2호‘가 56,312kg/ha로서 장려품종인 Ambassador의 52,522kg/ha보다 7%정도 더 많았다. ‘합성 2호‘의 4개지역 평균 건물수량은 13,087kg/ha로서 Ambassador보다는 13%정도 많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대관령을 제외하고는 ‘합성 2호‘의 건물수량이 Ambassador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오차드그라스 품종별 수량 비교(2001)

	 
	 
	재배 지역 

생초수량 (kg/ha) 

건물수량 (kg/ha) 

Ambassador

합성 2호 

Ambassador

합성 2호 

수원
남원 
대관령
제주도 

35,750
49,334
76,939
48,066 

52,292
46,631
69,480
56,845 

  7,912
  9,749
18,684
10,129 

13,472
  9.842
17,200
11,832 

평 균

52,522

56,312

11,619

13,087 



	 
	 
	주) * 수량은 1차-2차-3차 수확 합계 수량임

	 
	 
	 
	 
	 
	 

	 
	 
	다. 사료가치 
  오차드그라스 품종별 사료가치는 표 2과 같다. 건물소화율은 ‘합성 2호‘가 73.4%로서 Potoamc과 Ambassador 보다 8~17% 높았고, 조섬유의 함량을 나타내는 ADF와 NDF는 Ambassador 보다 8~9% 낮았으며, Potomac과는 비슷하였다. 조단백 및 조지방은 Ambassador 보다는 높았고, Potomac 보다는 약간 낮았다. 따라서 ‘합성 2호‘는 사료의 품질면에서도 기존의 외국장려품종보다 비슷하거나 우수하였다.

	 
	 
	 
	 
	 
	 

	 
	 
	표 2. 오차드그라스 품종별 사료가치 비교(2001) 
(단위 : %)



	 
	 
	품 종

NDF

ADF

소화율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NFE 

Potomac
Ambassasor
합성 2호 

64.5
71.0
65.3 

32.5
41.1
33.1 

68.0
62.9
73.4 

16.7
9.7
14.7 

4.7
3.2
4.2 

28.0
35.3
29.3 

9.4
7.0
9.2 

41.2
44.8
42.6 



	 
	 
	 
	 
	 
	 

	 
	3. 적응지역 : 전국 
4. 재배상의 유의점
  오차드그라스는 습해에 약하므로 재배지 선정이 중요하고 여름철에 엽썩음병이 발생하므로 장마전에 수확하여 초고가 높지않게 여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차드그라스는 대체로 추파하지만 겨울이 추운 대관령 같은 지역에서는 춘파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종시기는 중부지방이 8월 하순~ 9월 초순, 남부지방이 9월 초순~9월 중순,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는 8월 초순~중순이 파종적기이다. 오차드그라스는 방목초지에서 년간 4~6회정도 수확이 가능하며, 최대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출수기에 수확 후 3~5회 정도 예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늦게 예취하면 월동율이 떨어지므로 11월전에 마지막 수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비방법으로 조성비료는 N-P2O5-K2O = 8-20-7㎏/ha로 파종시 시비하며, 질소와 칼리비료는 이른봄과 매 예취시 30-20-20-10-20%로 차등분시하고, 인산비료는 이름봄과 3차수확 후에 각각 50%씩 2회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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